
지난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에서 일본야구 대표팀을 우

승으로 이끌었던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31)가 이번 WBC는 지명

타자로만 출전한다.

오타니의 소속팀인 미국프로야

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

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1

일(한국시간) 오타니가 다음 달 개

막하는 WBC에서 마운드에 오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타니는 2023년 WBC에서 투수

로 3경기에 등판해 2승 1세이브, 평

균자책점 0.72로 눈부신 호투를 펼

쳐 우승을 견인했다.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마이크 트

라우트(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경기를 매조진

장면은 지난 대회 하이라이트였다.

그러나 오타니는 그해 MLB 정

규시즌에서는 23경기 10승 5패, 평

균자책점 3.14를 남긴 뒤 팔꿈치 부

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2023 WBC에서 타자로는 7경기

에 나와 타율 0.435(23타수 10안

타), 1홈런, 8타점, OPS(출루율+

장타율) 1.345로 활약했던 오타니

는 이번 WBC에서는 타격에 집중

한다. MLB닷컴은 오타니는 MLB

정규시즌 개막에 맞춰 투수로 등

판할 준비를 마칠 것 이라고 내다

봤다. 연합뉴스

제주 한상민이 전국장애인동계체

전 알파인 스키 대회전에서 5년 연

속 정상에 올랐다. >>사진

지난달 2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

아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

계체육대회 남자 대회전 SITTING

(선수부) 경기에서 1분31초79의 기

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5년 연

속 정상에 올랐다.

한상민은 이어 이번 대회 시범종

목으로 열린 슈퍼대회전 SITTING

(선수부) 경기에서도 47초45의 기

록으로 1위를 기록하며 2관왕에 올

랐다.

한상민은 제주선수단으로 활약

한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알파인스키 회전과 대회전에서 4

년 연속 2관왕을 차지했지만 올해

회전 SITTING(선수부)에서 1분

46초47의 기록으로 은메달에 머물

렀다.

휠체어농구 정승 김동우 이준협

과 론볼의 고숙미 선수로 구성된 휠

체어컬링은 2인조 WC-E(선수부)

와 4인조 WC-E(선수부)에 출전했

지만 각각 전북과 충남에 패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일대에

서 열린 이번 제23회 전국장애인동

계체전에 휠체어컬링과 알파인스

키 두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중견수

해리슨 베이더(31)를 영입하면서

이정후(27 사진)의 보직 변경을 공

식발표했다.

MLB닷컴은 1일(한국시간) 지

난 두 시즌 새로운 무대(MLB)에

적응하는 시간을 보냈던 이정후가

새 시즌 우익수 이동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마주해야 한다 고 전했다.

버스터 포지 샌프란시스코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은 현지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정후가 우익수

(코너 외야)로 이동하고, 베이더가

중견수를 맡게 될 것 이라고 구상

을 공개했다.

포지 사장은 이정후는 포지션

변경에 대해 훌륭한 태도를 보였

다 면서 이정후가 여전히 중견수

훈련을 병행할 가능성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우리의 기본

계획은 베이더를 중견수로 기용하

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팀의 고질적인 약점

인 외야 수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

한 조처다.

샌프란시스코는 2025시즌 외야

수비 지표인 평균 대비 아웃 기여

도(OAA) -18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베이더는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 전문가다.

202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으로 외야수 골드글러브를 수

상했으며, 2018년 이후 메이저리그

외야수 중 압도적으로 높은 OAA

76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엔 많은 한국계 선수들이 출

전한다. 낯익은 귀화 선수는 물론,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낸 교포 선수

가 한국 대표팀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중국 쇼트

트랙 국가대표 린샤오쥔(한국명 임

효준)이다. 린샤오쥔은 한국 대표

팀의 에이스로 2018 평창 동계 올

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금

메달을 땄으나 2019년 6월 국가대

표 훈련 중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

를 내리는 장난을 쳤다가 대한빙상

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강제 추행 혐의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여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

겠다며 중국 귀화를 택했다.

린샤오쥔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

년이 지나야 한다 는 국제올림픽위

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라 베

이징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고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 복귀하지 못하다

가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

맹(ISU) 쇼트트랙 월드컵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는 린샤오쥔이 귀화 후

출전하는 첫 올림픽이다. 린샤오쥔

은 단거리 종목에서 강세를 보인

다. 그는 2025-2026시즌 월드투어

3차 대회 남자 500ｍ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헝가리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

표 김민석도 2018 평창 동계 올림

픽과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

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ｍ에서 동

메달을 차지했던 한국 빙속 중장거

리 간판이었다.

그는 2022년 7월 충북 진천선수

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한체

육회로부터 2년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내에서 훈련하기 어려웠던 김

민석은 2024년 헝가리 빙상 대표팀

한국인 지도자인 이철원 코치로부

터 귀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했다.

김민석은 2025-2026시즌 ISU 스

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4차 대회

남자 1500ｍ에서 한 차례 톱10에

들었을 뿐, 메달 획득엔 실패했다.

김민석과 함께 헝가리로 귀화한

쇼트트랙 문원준도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교포

선수들도 대거 밀라노 코르티나담

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선다.

간판은 슈퍼스타 클로이 김(미

국)이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

징에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따낸 클로이 김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스노보드 최초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공교롭게도 클로이 김의 최대 적

수는 한국의 신성 최가온(세화여

고)이다. 최가온은 2025-2026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우승하며 클로이 김을 압박

하고 있다.

미국 쇼트트랙 대표팀엔 한국계

선수가 3명이나 포진했다. 연합뉴스

2026년 2월 2일 월요일 7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 왼쪽)과 교포선수인 미국의 클로이 김. 연합뉴스

국적 변경 교포 선수들, 모국 발목잡나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슈퍼대회전도 금… 2관왕


